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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을 이용한 K-CBS 기반의 편측무시 정량적 평가 
방법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Unilateral Neglect based 
on K-CBS using Virtual Reality

문호상*, 정성택**

Ho-Sang Moon*, Sung-Taek Chung**

요  약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인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편측무시(Unilateral neglect)는 대뇌
반구의 반대측 자극에 대하여 인지 또는 반응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주로 우측 대뇌반구 손상에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는 편측무시에 대한 행동적 평가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형 캐서린 버지고 척도(Korean Catherine Bergego 
Scale)의 10가지 문항과 내용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콘텐츠는
편측무시 환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 무시, 운동성 무시, 시각 및 공간 무시, 청각 주의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각
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동안의 시간과 머리 회전각을 측정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한 편측무시 진단과 이를 응용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활 훈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Unilateral neglect is associated with stroke, a neurological disorder caused by cerebrovascular
injury, and is a symptom of not recognizing or responding to the opposite stimulus of the cerebral 
hemisphere, mainly in the right cerebral hemisphere injury.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contents 
using Virtual Reality based on 10 items and contents of Korean Catherine Bergego Scale(K-CBS), which 
is used as a behavioral evaluation scale for unilateral neglect. Implemented contents can evaluate body 
disregard, motility disregard, visual and spatial disregard, auditory attention, etc., which are symptoms 
of unilateral neglected patients, and can confirmed  progression of disease quantitatively by measuring
time and rotation angle of head during visual recognition. This method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rehabilitation training using convenient unilateral neglect diagnosis and its applied contents.

Key Words : Behavioral evaluation, K-CBS, Unilateral neglect, Virtual Reality

*준회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회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접수일자: 2019년 10월 7일, 수정완료: 2020년 1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2월 7일

Received: 7 October, 2019 / Revised: 7 January, 2020 /
Accepted: 7 Febr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unitaek@kpu.ac.kr
Professor,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Korea

Ⅰ. 서 론

편측무시(Unilateral neglect)란 감각이나 운동 능력

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대뇌반구의 반대편
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미 있는 자극을 인지하거나 반응하
는 능력에 결손을 보이는 증상으로 뇌졸중 후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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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Group1
(N=4)

Group2
(N=4)

Group3
(N=4)

Total
(N=12)

성별
남 4 4 3 11

여 0 0 1 1

선 양분하기(mm) -0.88
±0.83

-0.29
±0.98

-0.84
±1.41

-0.67
±1.13

별 상쇄 검사(점) 54 54 54 54

표 1. 실험 대상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하는 인지장애로 알려져 있다[1]. 이것은 촉각, 청각, 시각
과 같은 자극을 주었을 때 이것을 감지 못하거나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감각성 무시(sensory neglect), 팔에 
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팔(우반구 병변 경우 
오른 팔)이 좌측 공간으로 향하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운동성 무시(motor neglect), 관찰자 중심의 조망에서 
표상의 반을 생략하는 표상성 무시(representational 
neglect), 자신의 팔이 자기에게 속한 것임을 인지 못하
는 신체 무시(personal neglect), 병변의 반대쪽에 있는 
공간을 무시하는 편측 공간 무시(unilateral spatial 
neglect) 등과 위에서의 여러 가지가 복합된 형태로 나
타나기도 한다[2].

이와 같은 편측무시 평가 방법으로는 지필검사와 행동
적 평가가 있다. 지필검사에는 선나누기, 별 지우기, 그리
기, 모방하기 검사 등이 있고, 행동적 평가에는 행동적 부
주의 평가(Behavioural Inattention Test; BIT), 캐서
린 버지고 척도(Catherine Bergego Scale; CB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필검사 방법은 대부분 서면 검사이므로 
임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시선 추적 방법으로 모니
터 상에서 사용자의 시선 움직임 평가와 스마트폰을 사
용하여 좌측 공간에 대하여 인지하는 지를 평가하는 연
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3-4]. 하지만 이 방법은 검사지 
또는 모니터의 제한된 주변 공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
지만 편측무시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성과 운
동성 무시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행동적 평가 방법의 시각 편측무시 평가를 위한 행동
적 부주의 평가에는 선치기, 글자 상쇄, 별 지우기, 모양
과 형태 그리기, 선 양분하기, 표상적인 그리기 등으로 6 
가지의 전통적 지필검사와 행동적 편측 무시 평가를 위
한 그림 탐색하기, 전화 걸기, 메뉴 읽기, 기사 읽기, 시간 
읽기와 맞추기, 동전 분류하기, 주소와 문장 베끼기, 지도 
읽기, 카드 분류하기 등 9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캐서린 버지고 척도(CBS)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나타나
는 편측무시의 증상들을 치료사가 옷 입기, 식사하기, 이
동하기 등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환자 주변에서 직접 관
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신체 무시, 편측 공간 무시, 신체 
외의 공간 무시 등을 평가할 수 있다[5-6]. 이러한 행동적 
평가방법들은 지필검사와 비교하여 편측무시에 대한 민
감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활동
에서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7-8]. 특히, 최근 국내
에서는 CBS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특정 문항에 한국인의 

문화를 적용시켜 K-CBS(Korean Catherine Bergego 
Scale; K-CBS)를 개발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9].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행동적 평가 방법은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검사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 필요하
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행 
시 환자의 충돌, 낙상과 같은 안전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치료사가 환자 주변에서 행동을 관찰하여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시선 및 신체 움직임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치료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편측무시 환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정량
적인 평가방법으로 K-CBS의 문항 기반의 HMD(Head 
Mounted Display; HMD)를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존 검사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객관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가상현실 콘텐츠의 유용성 검증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의 좌측에 대한 시각 정보
를 실험군마다 각기 다른 정도로 제한하였을 때 이에 대
한 반응속도와 수행능력이 머리 회전각과의 관계를 비교
하였다.

Ⅱ. 본  문

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성인 남녀 12명(평균 연령 23

세)을 대상으로 뇌손상과 시·지각 손상이 의심되거나 시
력이 안경 착용 상태에서 0.5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루어졌다. 시각 정보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얼굴회전각
과 반응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을 3개의 실험
군으로 분류하는 실험으로 주어진 3개의 선을 양분하는 
검사(Line Bisection Test)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세 개의 선 중심으로부터의 평균 오차는 -0.67±1.13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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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별 상쇄 검사에서는 평균 점수 54점으로 모
두 시각적인 편측무시가 없는 정상인임을 표 1에서 나타
냈다.

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사용한 HMD(Head Mounted Device)는 

HTC사의 VIVE로 시야각 110°, 해상도 2,160×1,200
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헤드 모션 트래킹뿐만 아니라 양
쪽 손에 대한 제스처 인식 및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과 손동작인식 측정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실험환경은 그림 1과 같이 1.8m×2.25m로 
영역의 중앙 지점 위치에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한 모든 콘텐츠의 각 문항이 시작될 때 정면
을 3초 동안 응시하면 사용자의 머리 위치와 회전각이 
초기 값으로 설정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지시 내용에 
따라 수행이 완료하면 사용자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켜 
불필요한 머리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그림 1. HMD 환경에서 사용자의 수행 범위 및 시야각
Fig. 1. Range of user performance and field of view in 

HMD environment   

3. 측정 방법
일상생활 활동에서 나타나는 신체 무시, 편측 공간 무

시, 신체 외의 공간 무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CBS의 특정 문항을 한국 문화를 적용시켜 개
발한 K-CBS는 표 2와 같다. 이것은 각 문항마다 최소 0
점에서 최고 3점으로 책정되며, 항상 오른쪽을 먼저 탐색
하고 왼쪽을 보는 것을 주저하거나 느리게 볼 때 혹은 가
끔 왼쪽을 생략하는 경도 편측무시는 1점, 지속적으로 왼
쪽을 생략하거나 사람 또는 사물에 부딪치는 중등도의 
편측무시는 2점, 전혀 왼쪽을 탐색하지 않는 고도의 편측

표 2. K-CBS 문항 내용
Table 2. Items and contents of K-CBS

항목

1. 세수, 양치질, 화장 혹은 면도를 할 때 얼굴의 왼쪽 부위를 잊는다.
2. 왼쪽 소매 혹은 왼쪽 슬리퍼를 똑바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 식탁이나 접시의 왼쪽에 놓여 있는 음식 먹는 것을 잊는다.
4. 식사 후에 입의 왼쪽 부위 닦는 것을 잊는다.

5. 왼쪽을 향해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6. 자신의 왼쪽 신체부위를 잊는다. (예를 들어, 휠체어에서 왼쪽 팔을 

팔걸이에 올려놓거나 왼쪽 발을 발 받침대에 올려놓는 것을 잊는
다. 또는 필요시에 왼쪽 팔 사용하는 것을 잊는다.)

7.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혹은 왼쪽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를 기울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8. (걷거나 휠체어를 타는 동안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혹은 문이나 가
구와 같은 사물들에 부딪힌다.

9. 익숙한 장소나 병원에서 이동할 때 왼쪽에 있는 길을 찾는데 어려
움을 겪는다.

10. 방이나 욕실에서 왼쪽에 놓여있는 개인 소지품들을 찾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

그림 2. 질환 정도에 따른 시야 범위
Fig. 2. Field of view according to disease level

무시는 3점으로 주어진다. 모든 항목에 대한 점수 합이 
0점인 경우 편측무시 없음, 1∼10점은 경도 편측무시, 
11∼20점은 중등도 편측무시, 21∼30점은 고도 편측무
시로 분류하고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K-CBS의 10개 문항을 기반
으로 VR 콘텐츠를 구현하여 편측 무시 평가를 하고자 하
였다. 먼저, 편측 무시에 대한 실험을 위해 HMD의 디스
플레이에 출력은 그림 3과 같이 좌·우로 구분하여 보여
주는데, 좌측의 1/3 이 가려진 정도를 경도, 2/3의 지점
까지를 중등도, 3/3의 지점까지를 고도로 설정하여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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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문항 내용

1

  몸 단장하기 (Grooming)

6

 사지 인식 (Knowledge of left limbs) 

    

2

옷 입기 (Dressing)  

7

  청각 주의 (Auditory attention)

    

3

  식사하기 (Eating)

8

충돌 및 부딪침 (Moving and collisions)  

    

4

  식사 후 청결 (Mouth cleaning)

9

  길 찾기 (Spatial orientation)

    

5

  시선방향 (Gaze orientation)

10

개인소지품 찾기(Finding personal belongings)  

    

그림 3. K-CBS 문항 기반의 구현된 콘텐츠
Fig. 3. Implemented contents based on K-CBS

Ⅲ. VR 콘텐츠 구현

캐서린 버지고 척도 기반으로 구현된 편측무시의 행동
적 평가를 위한 모든 가상현실 콘텐츠는 그림 4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K-CBS의 1번 문항은 몸을 단장하는 동안 신체 좌측
에 대한 편측 무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수하기, 양
치하기, 로션 바르기의 3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것은 사용자의 코를 중심으로 좌·우측을 구분하여 주어
진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동안 컨트롤러가 사용자 
얼굴의 좌·우측에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콘텐츠로 구현되었다. 3가지 과제를 모두 올바르게 수행
하고, 좌·우측에 대한 수행시간이 우측으로 편향되지 않
고 균형을 이루면 0점(편측무시 없음), 3가지 과제를 모
두 올바르게 수행하지만 좌측에 대한 수행시간이 우측보
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1점(경도), 1가지 과제 이상에서 
좌측에 대한 편측무시가 보이는 경우를 2점(중등도), 3가
지 과제에서 모두에서 좌측에 대한 편측무시가 보이면 3

점(고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2번 문항은 옷을 입을 때 좌측 소매를 가지런히 할 수 

있는지 혹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임의의 위치에 흐트러진 신발을 제한된 영역에 
가지런히 정돈하는 콘텐츠로 되어 있다. 주어진 시간 30
초 내에 신발의 좌·우를 구분하여 제한된 영역에서 올바
르게 정돈하였을 경우 0점, 올바르게 정돈하였지만 30초
를 초과하였을 경우 1점, 신발의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
였을 경우 2점, 좌측 공간에 놓인 신발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3점으로 구분하였다.

3번 문항은 식사하는 동안의 편측무시 정도를 평가하
는 내용으로 소리를 통해 지시되는 내용과 알맞은 음식
을 사용자가 올바르게 탐지하고 이행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위
치는 왼쪽, 중간과 왼쪽사이, 중간, 중간과 오른쪽사이, 
오른쪽으로 모두 5가지 구간으로 분류되며, 전체 15가지 
음식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을 모두 수행하면 측정이 종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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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상태
좌측 좌측중앙 중앙

회전각(도) 수행시간(초) 회전각(도) 수행시간(초) 회전각(도) 수행시간(초)

식사하기 

경도 -34.0 3.96 -17.7 3.55 -4.5 3.12

중등도 -32.5 4.38 -20.8 4.81 -7.3 3.96

고도 -44.4 4.81 -29.3 4.85 -13.4 4.30

시선방향 

경도 -20.04 2.81 2.22 2.08

중등도 -20.50 3.12 -0.63 2.16

고도 -27.35 3.47 -4.37 2.63

 사지 인식  

경도 -22.22 3.12 -4.57 2.88 2.35 3.14

중등도 -30.42 3.38 -14.02 3.34 -1.47 3.81

고도 -31.58 3.73 -14.24 3.86 -7.86 3.68

표 3. 시각 편측 무시 콘텐츠 실험에서의 머리 회전각 및 수행시간 비교 결과
Table 3. Results of comparison of rotation of head and performance time in unilateral visual neglect contents

콘텐츠 상태 충돌 
회수(회) 좌측 90도 좌측 60도 좌측 30도

개인소지품 
찾기

경도 -77.01 -79.20 -30.64

중등도
-89.17 -84.92 -35.09

고도 -107.61 -97.54 -43.67

길 찾기 

경도 1.25

중등도 2.5

고도 4.5

표 4. 공간 편측 무시 콘텐츠 실험 결과
Table 4. Result of unilateral spatial neglect contents

4번 문항은 3번 문항이 종료된 직후 입 주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내는 지를 알아보는 식사 후 청결과제이다. 
콘텐츠에서는 입 주변 좌·우에 음식물이 각각 3개씩 붙
어있는 얼굴을 제시하여 이것을 닦아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좌·우측의 모든 음식물을 닦아내면 0점, 좌측에 있
는 음식물이 1개 남았을 경우 1점, 2개 남았을 경우를 2
점으로 하였으며, 좌측에 있는 음식물에 대해 전혀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를 3점으로 하였다.

5번 문항은 좌측을 향해 보는 시·지각 능력을 평가하
는 것으로 임의의 위치에서 과녁이 나타나면 그 과녁을 
향해 사격하는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과녁이 제시되는 영
역은 좌측, 중앙, 우측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과녁이 등
장하는 제한시간을 10초로 하였다. 모두 9회 사격을 실
시하여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하였을 
경우 0점, 좌측 영역에 등장하는 과녁에 대해 1번 수행하
지 못하였을 경우 1점, 2번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점,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3점으로 하였다.  

6번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시 좌측의 사지를 사용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책상 위에 사물들을 배치하
여 지시하는 내용과 알맞은 사물을 선택하는 콘텐츠이다. 
좌측의 물건은 왼손을 사용하여 집도록 요구하고, 오른쪽
의 물건은 오른손을 사용하여 집어 들도록 요구하였다. 
좌측면에 배치된 모든 사물을 좌측 손으로 집었을 경우 
0점, 우측 사물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집었을 경우 1점, 
중앙 사물을 오른손으로 집었을 경우 2점, 좌측에 사물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집었을 경우를 3점으로 하였다.

7번 문항은 청각 자극에 대한 편측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의 경적소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콘텐츠이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전방을 기
준으로 좌우측에 배치된 차량으로부터 울리는 경적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경적소
리의 방향과 일치하는 팔을 머리 위로 들면 0점, 좌측 작
은 소리에 반응하지 못할 경우 1점, 좌측 중간 소리에 반
응하지 못할 경우 2점, 좌측 큰 소리에 반응하지 못할 경
우 3점으로 하였다. 

8번 문항은 충돌 및 부딪침에 대한 편측 정도를 평가
하는 내용으로 신호등을 배경으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 
회피할 수 있는 방향전환 능력을 평가하는 콘텐츠로 구
성하였다. 건너오는 사람은 좌우측에 대하여 각각 10명
씩 임의로 생성되도록 하였고, 충돌이 전혀 없는 경우 0
점, 좌측 충돌횟수가 1번 이상 3번 미만인 경우 1점, 3번 
이상 10번 미만인 경우 2점, 10번 모두 회피하지 못한 
경우 3점이 된다.

9번 문항은 길 찾기를 하는 동안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Unilateral Neglect based on K-CBS using Virtual Reality

- 146 -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 
가정집 구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이것은 현
관에서 시작하여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으
로 진행되며 점수는 길을 찾는 행동 시 발생하는 머리의 
회전 비율로 계산하였다. 콘텐츠 수행은 60초 동안 제한
되며, 사용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머리회전이 좌
우측에 대해 균형을 이루었을 경우 0점, 제한시간 이내에 
도착하였으나 좌측을 바라보는 비율이 우측을 바라보는 
비율보다 1/2 미만인 경우를 1점, 좌측을 바라보지만 제
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2점, 좌측을 바라보지 않고 제한시
간을 초과한 경우 3점으로 하였다.

10번 문항은 좌우측에 놓인 개인 소지품을 찾는 것을 
통해 편측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로는 방안에 
놓인 개인 소지품들을 좌측 중앙 우측에 대하여 각각 3
가지씩 배치하여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물건과 알맞은 소
지품을 찾도록 하였다. 점수는 좌측에 있는 물건에 대하
여 모두 정확하게 찾는 경우 0점, 좌측의 물건 1개를 찾
지 못한 경우 1점, 좌측 물건 2개를 찾지 못한 경우 2점, 
좌측 물건 3개 모두 찾지 못한 경우 3점으로 하였다.

Ⅳ. 실험 결과

시각 정보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피험자들을 3개의 
실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편측 무시환자들은 
좌측 무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HMD의 
디스플레이에 출력에서 좌측의 1/3 이 가려진 정도를 경
도, 2/3의 지점까지를 중등도, 3/3의 지점까지를 고도로 

설정하여 각 콘텐츠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먼저 시각편측 무시 관련한 콘텐츠들인 식사하기, 시

선방향, 사지인식을 수행 시 머리의 회전각과 수행 반응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냈다. 식사하기 콘텐츠
에서는 경도에서 고도 상태로 진행 할수록 시각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반응하는 동안 머리의 회전각과 반응 시
간이 비교적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시선방향과 사지인
식 콘텐츠에서도 경도에서 고도 상태일수록 머리의 회전
각과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좌
측에 놓인 사물에 대하여 편측무시가 심할수록 사물을 
찾기 위한 머리 회전과 더불어 인지 시간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 편측 무시 관련한 콘텐츠의 길찾기는 일반 가정
집 배경에서 주어진 공간을 찾아가는 동안 물체에 충돌
하는 회수를 평가하여 공간 편측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는 경도에서 고도로 갈수록 좌측
에 대한 평균 충돌 횟수가 표4에 나타낸 것처럼 1.25, 
2.5, 4.5로 증가하고 있다. 즉, 좌측 편측 무시가 심할수
록 좌측 공간에 대한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소
지품 찾기는 좌측 30도, 60도, 90도에 놓인 사물을 찾는 
내용의 콘텐츠이다. 이것은 주어진 사물의 위치에 대해 
얼마나 머리 회전각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실험으로서 
시각 정보에 대한 제한이 증가할수록 머리 회전각이 증
가하고 있는 것을 표 4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의 시각 정보에 대한 제한이 높아질수록, 즉 좌
측 편측무시가 심할수록 시각과 공간에 대한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과 사물을 찾는 데 머리 회전각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VR을 사용한 재활 훈련은 공간의 제약이 
없는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여
러 가지 재활 훈련 콘텐츠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1-13].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VR 콘텐츠의 장점을 활용하
여 행동적 편측무시 평가도구인 K-CBS의 문항을 기반
으로 기존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낙상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이를 VR 콘텐츠로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한 콘텐츠
들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인을 대상으로 HMD
의 디스플레이로부터 출력되는 화면의 시각적 정보를 좌
측 시각에 대한 정보가 1/3 차단된 정도를 경도, 2/3를 
중등도, 3/3을 고도로 실험군을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신체 무시, 운동성 무시, 감각성 무시를 평가하기 위한 
몸단장하기, 옷 입기, 식사 후 청결, 청각 주의, 충돌 및 
부딪침의 콘텐츠 실험결과에서는 정적인 자세에서 동작
을 수행하며 시각 정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각과 공
간에 대한 편측 무시 정도를 평가하는 콘텐츠들인 식사
하기, 시선방향, 사지인식, 길찾기, 개인소지품에서는 시
각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험군 간의 차이는 시각이 
차단된 정도에 따라 수행시간과 머리의 움직임에서 나타
났다. 시각과 관련한 콘텐츠 식사하기, 시선방향, 사지인
식에서는 경도에서 고도의 상태로 진행될수록 동일한 사
물의 위치에 대해 인지하고 수행하기까지의 시간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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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반응하는 동안 머리 회전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에 대한 편측 무시 정도를 평가하
는 길찾기와 개인소지품에서는 고도의 상태일수록 사물
에 대한 충돌횟수가 증가하였고, 시각 편측 무시 콘텐츠
와 마찬가지로 머리의 회전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R 콘
텐츠는 평가하는 동안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수치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질환의 정도에 대하여 보다 더 정량적
인 평가가 가능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현성이 높다. 기존의 지필 검사
와 이를 기반으로 구현한 전산화 평가 도구의 운동성 무
시와 감각성 무시에 대한 한계점을 VR을 활용한 문제해
결을 통해 좀 더 복합적인 평가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각적
인 부분만 제한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콘텐츠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 실제 편측무시 환자를 대상으로 진
행하여 기존 검사 방법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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